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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Report   
이장섭·방송과기술 기자
+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중독되다

BROADCASTING & TECHNOLOGY 

연출 : 은지향
진행 : 정찬우, 김태균
방송 : SBS 파워FM 107.7MHz, 오후 2시~4시

당신은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중독됐다. 오후 2시에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에 열중해야 하는 시간인데, 따스한 봄바

람에 졸음이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오늘도 그들을 찾는다. 컴퓨터 바탕화면의‘고릴라’군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지는 이유는 뭘까.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이어폰을 꽂고

고릴라의얼굴에살포시마우스를올리며클릭한다.

+ 이장섭·방송과기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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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를 보며 정찬우의 얼굴이 떠오르고, 김태균의 옥희 목소리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이 증상은 뭐지? 아마도 이것은‘컬투쇼 중독’이다. 두 남자의 유쾌한

목소리와 재치 넘치는 입담은 청취자의 즐거움을 넘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걸투쇼 두 시간 동안 세상의 온간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으며, 일상에서의 자유를

느낄수있어행복하다. 두 남자는청취자에게자유시간을선물한다.

컬투쇼는연출에은지향, 개그맨콤비컬투정찬우김태균이 DJ로 활약하는국내

최초의 라디오 공개 쇼프로그램이다. ‘미친상담소’, ‘사랑의 고스톱’, ‘사연 진품

명품’, ‘특선 라이브’, ‘어머나, 세상에 이럴수가’등다양한코너를구성하여청

취자의마음을즐겁게해주고있다. 특히, ‘사연 진품명품’은사연의재미에따라

그가치를돈으로환산하여감정을하는코너로컬투쇼의최장수코너로큰인기

를얻고있다.

거기에 청취자와 함께 하는 친근한 형식의 진행으로 청취자의 많은 사랑을 받으

며, 음악FM 청취율 1위 프로그램으로 뽑히는 기쁨도 얻었다. 이 기쁨을 몰아 은

지향 PD는 지난 3월 6일‘제21회 한국PD대상’에서 쇼라디오음악·오락 부문

작품상을수상하는영광을차지했다.

[은지향PD]

[박광원엔지니어]

[문지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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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스튜디오(지하)를 찾아갔던 이날은가수들이직접나와노래를들려주는‘특선라이브’가진행되고있었다. 이 코너는 신인에서유명가수까지출연해청

취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근황토크와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는 시간이다. 이날은 새신랑이 된 유리상자의 이세준, 한참 열애 중인 화요비, 신인 남성 듀엣

M.A.C(엠에이씨)가 게스트로 초대됐다. 컬투의 짓궂은 질문과 위트 넘치는 진행으로 현장 분위기는 금방 급상승한다. 그 때의 수다와 노래는 다시듣기와 다시보기로

공유하고, 우리는정찬우, 김태균의‘커다란얼굴’을사진으로담아왔다.

결혼식 축가를 불러만 주던 유리상자의 이세준이 새신랑이 되어 돌아왔다. 라이브로 열창

한‘전화데이트’는 결혼 전에 아내와 데이트하던 추억을 담아 제작한 노래로 결혼생활의

행복감이 음악에서 물씬 풍겨져 나온다. 노래 중간에는 아내의 내레이션을 넣어 닭살스런

신혼생활을과시하기도했다.

전화데이트는 이세준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프랑스의 여가수‘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의“Mon Manege A Moi(나의 회전목마)”를 샘플링하여 만들었다. 요즘 휴대전화

로사랑을만들어가는연인들에게딱좋은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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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는 밝은 스쿨룩으로 3월의 봄내음을 스튜디오로 옮겨

왔다. 살포시 피어나는 봄날의 꽃망울처럼‘언터처블 슬리피’

와의 사랑을 수줍게 이야기했다. 어쩔 줄 몰라라 하며“저 그

냥 노래할래요”하며 마이크를 잡는 모습에 청취자들은 큰 웃

음을 터뜨렸다. 화요비의 매력은 조금 느리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이야기 하고, 노래는 마음을 담아 열창하는 모습이 아닐

까생각된다.

M.A.C(김현중, 구인회)는 MC몽, 하하의 피처링, 위대한 캐츠

비 음반작업 등 이미 많은 활동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디지털 싱글‘Melody’는 멋진 두남자의 보이스가 조화

를 이루는 감미로운 발라드 곡이다. 노래를 들은 후 스튜디오

의 여성 청취자들의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다. 여기에 보태어

구인회는‘옥희가 부르는 자두의 김밥’과‘오광록’성대모사

로분위기를띄웠다.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이에 청취자와 제작자 모두에게 행복

함을 선사하며 방송이 끝났다. 은지향 PD도 웃는다. 자유로

운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몇 번의 심의지적도 있었지만, 그

녀는 청취자가 원하고,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알

고 있는 듯 보인다. 자유로움을 간직하고, 4월의 봄바람처럼

청취자의 마음을 일렁이며, 꾸준히 사랑받는 컬투쇼가 되기를

기대한다.


